
내 몸을 살펴봐요

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

사람은 누구나 방귀를 뀌지

철커덩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

뿡 빵 풍 뿌아아앙 뿡뿡 펑 푸아앙펑 뿡뿡뿡

내 방귀소리는 어떤 걸까?

나는 언제 방귀를 뀔까?

거울

어제의 나와 뭐가 달라졌을까?

어제의 나와는 별 차이가 없다면 봄과 여름의 나의 모습은 어때?

뜨거운 햇빛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진 않았어?

어제 밤사이에 모기에 물리진 않았어?

나의 모습도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



난 어디서 방귀를 뀔까?

내가 누군가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

난 어디서 방귀를 뀔까?

달리는 버스 안에서 방귀를 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볼까?

엄마, 아빠, 스미스 요원....

책 앞에 인물 소개 이미지

책 속 주인공인 '나' 주위의 인물 중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봐.
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 볼까?



사람들이 모두 나만 쳐다봐요
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뀐 방귀로 세상이 난장판이 됐어요.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마다 이
런 저런 얘기를 해요.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

상상하고 말을 걸어요 너와 나는 연결되어



세상을 이어주고 넓게 바라보고

나는                       다

나는 누구일까
‘나’라는단어를떠올리면가장먼저생각나는것은무엇일까?‘ 뚱뚱하다’‘재미있다’
‘잘생겼다’
‘여자이다’‘예쁘다’‘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’등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거야.
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?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.

이제 찬찬히 나를 표현하는 단어로‘나’를 나타내 보려고 해. 아래 빈 칸을 채워 볼까?
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부탁해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‘나’가 어떤 사람인지 단어로 표현
해 적어 보자.
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고,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도록 하자.



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표현해봐요

방귀 소리를 만들어봐
방귀 소리를 닮은 여러 가지 피리를 만들어 나의 능력에 감동하자.
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피리는 여러 가지야.
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대로 피리를 만들어 보자


